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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nursing students’ levels of and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related stres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skills. 

Methods : This study involved 352 nursing students at K University in B City, each who understood the study’s purpos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study’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pril 8 and 19, 2019 an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for Windows 22.0 program based on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s well as a t-test, analysis of 

variance, post-hoc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 Scheffe test was performed for the post-hoc test, and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employed for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 College-related str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self-efficacy (r=-.310, p<.001), social 

support (r=-.312, p<.001), and interpersonal skills (r=-.226, p<.001). However, self-efficacy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social support (r=.548, p<.001) and interpersonal skills (r=.524, p<.001), and social suppor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skills (r=.644, p<.001). Therefore, higher level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nd a lower level of college-related stress result in corresponding higher levels of interpersonal skills.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find measures to lower nursing students’ college-related stress 

and increase their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well as to develop and operate specific intervention programs that can help 

enhance their interperson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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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학과정은 미래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

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자율과 선택에 따른 책

임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기 학교생활과는 다른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새로운 인간관계, 학업문제, 진로 및 취업문제 등은 

많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Park & Jang, 2013).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업

량, 학기중 병행되는 임상실습 수행 및 간호사국가시험

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타학과 학생들보다 더 높

은 대학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Choi & Lee, 

2012).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학

생 개개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Yoo, 

2018).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었던 대학입학 전 학교생활

과 달리 학사과정과 학교생활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 간

호대학생들이 필요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는 개인의 신념과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

는 것이 중요하다(Jung, 2018). 선행연구에서 Kang과 

Cho(2018)는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고,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만족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Jeon, 2016; 

Jeon, 2017; Lee 등, 2014). 또한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관

계 형성을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Choi, 2018).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 생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키고 개

인의 환경 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완충제로서의 

기능이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강

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Jeon & 

Yeom, 2014).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련성

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간에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Kim과 Kim 

201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ag(2013)의 연구에

서는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던 학생들은 그렇지 못

한 학생들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

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간호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직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가 있었다(Lee 등, 2012). 따라서 간

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 능력은 타인의 마음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

며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어울리며 문제상황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장시간에 걸쳐 습득 되며(Lim, 2018), 사회적, 경

제적인 독립이 완성되지 않은 대학시기에 친밀하고 효

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을 개발하지 못하면 고립감이나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

란을 겪게 된다(Kwag, 2013). 

  간호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형성은 성인 초기의 

발달과제 수행과 함께 대학생활 적응과 향후 간호사 업

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하므로 예비간호사인 간

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Yu, 2019). 최근 간호대학생의 대인

관계 능력은 자아정체감, 셀프리더쉽, 의사소통, 자기관

리 역량, 대학생활 만족, 주관적 안녕감 등의 요인과 관

련되어 진행되었으며(Lee 등, 2014; Yang, 2018; Yu, 

2019),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아효능감, 사

회적지지 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기 위

해서는 관련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활용한 교육전략 모색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 

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 간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인

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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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대인

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

감,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능력 정도 및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 K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서면동의서에 

서명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

답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34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학생활스트레스

대학생활스트레스 측정도구는 Chon 등(2000)이 개발

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Kim(2012)이 수정 보

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장래 및 

취업, 가치관, 학업, 경제로 구성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

하여 총 27문항과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함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 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 등(198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36문항의 척도를 Hong(1995)이 일부 수

정하고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

은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사회적 자

기효능감(Social Self Efficacy)로 구성되며, 이를 측정하

기 위하여 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긍정적 진술 10문항과 부정적 진술 1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다.

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는 Park(1985)에 의해 개발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정서적지지, 정

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성되며, 이를 측

정하기 위하여 총 25개 문항과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이다.

4)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 측정도구는 Buhrmester 등(1988)이 개발

한 대인관계 능력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Kim과 Kim(201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처음 관계 맺기, 타인

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및 조언, 대

인 갈등 다루기로 구성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40개 문항과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 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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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

고,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능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 340명 중 여학생은 295명(86.8 %), 남학생

은 45명(13.2 %)이었다. 나이는 18~21세 188명(55.3 %)으

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1학년 101명(29.7 %), 2학년 85

명(25.0 %), 4학년 81명(23.8 %), 3학년 73명(21.5%)이었

다. 성적은 3.0~4.0이 221명(65.0 %), 3.0 이하가 93명

(27.4 %), 4.0~4.5가 26명(7.6 %)이었고, 한 달 용돈은 30

만원 이상이 170명(50.0 %)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

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가 228명(67.1 %)으로 많았다. 건

강상태는 양호 140명(41.2 %),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는 보통 146명(42.9 %),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취업이 용

이해서 165명(48.5 %)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45

295

13.2

86.8

Age

18∼21yr

22∼25yr

26yr or older 

188

102

50

55.3

30.0

14.7

Grade

1st  

2nd  

3rd  

4th  

101

85

73

81

29.7

25.0

21.5

23.8

Academic achievement (grade)

<3.0

3.0∼3.9

>4.0

93

221

26

27.4

65.0

7.6

Average income

<300,000

>300,000

>500,000

66

170

104

19.4

50.0

30.6

Type of residence

With family 

Dormitory 

Alone  

With friends

228

62

33

17

67.1

18.2

9.7

5.0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 

Healthy  

Moderate

Weak 

77

140

97

26

22.6

41.2

28.5

7.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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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atisfaction of campus life

Very well

Well  

Moderate  

Bad

Very bad

35

125

146

21

13

10.3

36.8

42.9

6.2

3.8

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Very well

Well  

Moderate  

Bad

Very bad

45

131

139

16

9

13.2

38.5

40.9

4.7

2.6

Department selection 

motivation

Job  

Aptitude  

 Invitation  

 Grades  

Other

165

85

51

11

28

48.5

25.0

15.0

3.2

8.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ontinue) (n=340)

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대인관계능력 정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25±0.59점이었고, 하위 영역 중 학업부분이 2.83±0.7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

균 2.86±0.95점이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일반적 자기효

능감이 2.90±0.41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86±0.57점이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정서

적지지가 3.95±0.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능력은 4점 만점에 평균2.92±0.28점이고, 하위요인 점수

에서 정서적지지 및 조언이 3.18±0.46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Table 2). 

Characteristics Variables M±SD

Stress for college life

Future & employment
  Values
Academic

Economic

2.19±0.78
1.93±0.73
2.83±0.70
2.03±0.77

2.25±0.59

Self efficacy
General 
Social 

2.90±0.41
2.80±0.50

2.86±0.95

Social support

Emotional 
Information 

Material 
Evaluative 

3.95±0.62
3.88±0.64
3.71±0.63
3.91±0.63

3.86±0.57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irst relationship
Claiming displeasure to others

Self exposure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2.84±0.34
2.86±0.41
2.85±0.40
3.18±0.46
2.87±0.31

2.92±0.28

Table 2.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  (n=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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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건강상태(F=3.55, 

p<.05), 대학생활 만족도(F=5.37, p<.01), 간호학 전공 만

족도(F=5.4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건강상태를 보통으로 느끼는 경우, 대학생활과 간호

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인 경우 생활스트

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은 학년(F=5.04, 

p<.01), 성적(F=3.60, p<.05), 건강상태(F=4.07, p<.01), 대

학생활 만족도(F=10.99, p<.01), 간호학전공 만족도(F= 

13.79, p<.01), 간호학과 선택동기(F=3.47, p<.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

하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연령(F=4.60, p<.05), 학년

(F=4.51, p<.01), 한달 용돈(F=4.17, p<.05), 주거형태

(F=3.08, p<.05), 건강상태(F=4.12, p<.01), 대학생활 만족

도(F=12.16, p<.01), 간호학 전공 만족도(F=10.48, p<.01), 

간호학과 선택동기(F= 2.78,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1학년, 기숙사 이용, 대학생활과 간호

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 적성에 의

한 학과 선택인 경우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능력은 연령(F=6.47, p<.01), 종교(F=2.82, 

p<.05), 학년(F=3.46, p<.05), 건강상태(F=4.34, p<.01), 대

학생활 만족도(F=8.92, p<.01), 간호학 전공 만족도

(F=6.80,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를 매우 양호하게 느끼는 경우, 대학생활과 간

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 대인관계 

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Characteristics Categories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Female

.85±0.59

.87±0.59
.24 .62

3.49±0.43

3.55±0.42
.30 .58

3.69±0.54

3.89±0.57
.44 .50

2.93±0.22

2.98±0.23
.10 .74

Age

18∼21yra

22∼25yrb

26yr or olderc 

1.84±0.60

1.92±0.62

1.87±0.45

.49 .61

3.57±0.43

3.51±0.39

3.51±0.44

.83 .43

3.95±0.56

3.79±0.56

3.72±0.54

4.60
<.05

c<a

3.01±0.22

2.94±0.22

2.90±0.22

6.47
<.01

c<a

Grade

1sta 

2ndb 

3rdc   

4thd  

1.87±0.56

1.90±0.57

1.84±0.64

1.86±0.59

.12 .94

3.64±0.46

3.59±0.40

3.48±0.39

3.42±0.36

5.04 <.01

d<a

3.99±0.57

3.92±0.58

3.79±0.56

3.71±0.50

4.51
<.01

d<a

3.02±0.22

2.99±0.23

2.94±0.25

2.92±0.19

3.46
<.05

d<a

Religion

Christiana 

Catholicb

 Buddhismc  

Nod 

Othere  

1.82±0.60

1.67±0.48

1.81±0.54

1.89±0.59

2.15±0.43

.91 .45

3.61±0.38

3.65±0.36

3.61±0.38

3.52±0.43

3.19±0.41

2.21 .07

3.90±0.51

4.04±0.60

3.91±0.56

3.86±0.57

3.27±0.57

2.25 .06

2.97±0.21

3.02±0.23

2.95±0.23

2.98±0.22

2.70±0.28

2.82
<.05

e<b

Academic 

achievement

(grade)

<3.0a

3.0∼3.9b

>4.0c

1.87±0.57

1.85±0.60

1.92±0.54

.50 .60

3.66±0.35

3.57±0.44

3.45±0.38

3.60
<.05

c<a

3.76±0.53

3.90±0.56

3.82±0.58

1.04 .35

2.93±0.18

2.99±0.23

2.95±0.23

1.34 .26

Average 

income

<300,000a

>300,000b

>500,000c

1.82±0.55

1.84±0.61

1.94±0.56

1.09 .33

3.64±0.43

3.54±0.39

3.49±0.45

2.50 .08

3.95±0.57

3.91±0.53

3.73±0.60

4.17
<.05

c<a

3.00±0.24

2.98±0.22

2.94±0.22

1.46 .23

Table 3. Differences in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n=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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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Type of 

residence

 With familya 

Dormitoryb 

 Alonec  

 With friendsd

1.89±0.60

1.78±0.47

1.85±0.73

1.91±0.41

.58 .62

3.52±0.42

3.59±0.43

3.60±0.43

3.59±0.29

.76 .54

3.83±0.59

4.05±0.53

3.87±0.46

3.68±0.39

3.08
<.05

d<b

2.96±0.22

3.03±0.23

2,97±0.23

2.91±0.21

1.74 .15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a 

Healthyb  

Moderatec

Weakd 

1.69±0.59

1.90±0.56

1.97±0.55

1.93±0.72

3.55
<.05

a<c

3.67±0.43

3.54±0.41

3.45±0.41

3.54±0.36

4.07
<.01

c<a

4.05±0.63

3.82±0.50

3.83±0.57

3.68±0.60

4.12
<.01

d<a

3.05±0.50

2.95±0.21

2.96±0.22

2.92±0.21

4.34
<.01

d<a

Satisfaction of 

campus life

Very wella

Wellb  

Moderatec  

Badd

Very bade

1.63±0.55

1.79±0.51

1.91±0.57

2.19±0.74

2.27±0.75

5.37
<.01

a<e

3.75±0.51

3.64±0.39

3.46±0.36

3.48±0.44

3.03±0.34

10.99
<.01

e<a

4.21±0.68

3.99±0.48

3.76±0.54

3.68±0.53

3.23±0.43

12.16
<.01

e<a

3.13±0.27

2.99±0.21

2.94±0.20

2.92±0.17

2.75±0.32

8.92
<.01

e<a

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Very wella

Wellb  

Moderatec  

Badd

Very bade

1.72±0.54

1.76±0.52

1.95±0.58

2.21±0.95

2.34±0.32

5.47
<.01

a<e

3.70±0.52

3.67±0.37

3.41±0.35

3.46±0.47

2.97±0.39

13.79
<.01

e<a

4.13±0.61

4.00±0.51

3.71±0.53

3.70±0.40

3.32±0.70

10.48
<.01

e<a

3.09±0.25

3.00±0.20

2.93±0.21

2.90±0.13

2.80±0.40

6.80
<.01

e<a

Department 

selection 

motivation

Joba  

Aptitudeb  

 Invitationc  

 Gradesd  

Othere

1.92±0.60

1.77±0.53

1.87±0.57

2.19±0.91

1.75±0.49

1.98 .09

3.70±0.51

3.67±0.37

3.42±0.35

3.46±0.47

2.97±0.39

3.47
<.01

e<a

3.81±0.53

4.03±0.51

3.87±0.61

3.66±0.71

3.78±0.67

2.78
<.05

d<b

3.09±0.25

3.00±0.20

2.93±0.21

2.90±0.13

2.80±0.40

.75 .55

Table 3. Differences in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 (n=340)

a,b,c,d,e : Scheffe‘s test

4.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

생활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r=-.310, p<.001), 사회적지

지(r=-.312, p<.001), 대인관계능력(r=-.226, p<.001)과 유

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

(r=.548, p<.001), 대인관계능력(r=.52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능력

(r=.64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

서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는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

레스는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haracteristics Stress for college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 

Stress for college life 1
Self efficacy -.310 1

Social support -.312 .548 1

Interpersonal relation -.226 .524 .644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n=34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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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

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

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대인관계능력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25±0.5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Cha와 Lee(2014), Yoo(2019)의 연구 결과보다 낮고 Byun

과 Park(2018)의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학업이 2.83±0.70점으로 가장 높

았고 가치관이 1.93±0.73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업 스트

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타학과 

학생들에 비해 이론 및 실습을 포함한 전공과목의 수나 

학업량, 과도한 과제, 간호사국가시험 준비 등에 대한 심

리적 부담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이 필

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선행연구에서 Lee 등(2014)의 연구결과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증진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내었고, Park(2020)

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은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보다 낮은 학

생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년과 성적이 

오를수록 학업 및 대학생활스트레스로 자기효능감이 영

향을 받는 것이라 생각되며,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6±0.57점으로 Yoo(2019)의 연구 결과보다 낮고, Yang 

등(2014)과 Noh(2017)의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지지가 3.95±0.62점으

로 가장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

적지지는 연령, 학년, 용돈수준, 주거형태, 건강상태, 대

학 및 학과 만족, 학과 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사회적지지는 18~21세, 1학년, 기숙사 사용,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나타났으며, 대학 및 학과 만족도가 매우 

좋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나타났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결과로 

나타난 것은 친구의 지지가 중요함을 나타내며, 나아가 

가족 및 교수로 구성된 높은 사회적지지를 받음으로써 

간호대학생은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

을 것이라 생각되며, 사회적지지를 높일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2±0.28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2018), 

Lim(2018)등의 선행연구보다 낮았다. 대인관계능력 하위

영역별로 보면 정서적지지 및 조언 영역의 점수는 높고, 

처음관계맺기 영역의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

호사는 직업의 특성상 다양한 대상자들과 대면해야 하

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조직 내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하므로 대인관계 능력은 임상의 

직무현장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언급되며(Yoo, 2019), 간

호서비스 질 향상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대인관

계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범, 토의, 역할극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조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인

지, 정서, 행동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 기울이

기, 공감, 경청 등의 기법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Lee & Nam, 2014).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 사회

적지지,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인관계능력은 서로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가 낮은 원인을 분

석·비교하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고, 대인관계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환경 마련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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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

능감,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위해 시도되었고, 그 

결과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대인

관계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은 사회적지지,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는 높을

수록, 대학생활스트레스는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

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대

인관계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

로 활용하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중

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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